
프로필렌 호황 언제까지…
FOB Korea 480달러로 수익성 양호 … PP 가격은 약세

Propylene 가격강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주목되고 있다.

국내 NCC 가동기업 중 여천NCC, 현대석유화학, LG석유화학이 5월 정기보수에 들어가면서 프로필렌 가격이

FOB Korea 기준 톤당 460-480달러로 50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프로필렌 가격은 4월초 500-530달러로 급등한 후

4월 중순부터 470달러로 약간 하락했으나 강보합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 5월초 다소 하락세를 보이던 원유 국제가격이 다시 상승함에 따라 Naphtha 가격도 상승하고 있어 당분간은

강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나프타 가격은 2002년 5월 현재 C&F Japan 기준 톤당 246달러로 25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석유화학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나프타 가격이 240-250달러에 형성되면 프로필렌이 450달러를 보이는 것으로 인

식하고 있는데, 현재는 프로필렌 가격이 470달러로 예상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형성돼 있다.

계절적 요인과 정기보수로 인해 수급이 타이트해진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아울러 SK 및 여천NCC가 트러블

로 기초유분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고, 타이완 Formosa Petrochemical의 크래커가 4월29일 고장을 일으키면서 설

비보수에 들어갔으며, 일본 Sanyo Petrochemical도 크래커에 문제가 생겨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

이다.

다만, 2001년 생산라인 가동을 중지했던 효성과 태광산업은 2002년 들어서는 프로판 탈수소 플랜트를 계속 가동

해 공급부족을 일부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프로판 계약가격은 톤당 230달러 수준으로 프로필렌 가격상승

에 힘입어 수익성이 양호한 상태이다.

PDH(Propane Dehydrogenation) 공정은 겨울철 난방문제로 프로판 가격이 크게 상승하게 되면 수익이 크게 악

화되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

FCC 방식으로 프로필렌을 생산하는 S-Oil과 LG-Caltex정유는 원료 코스트 면에서는 비교적 수익이 높지만, 전

체 공정에서 프로필렌 생산비중이 5-6% 정도에 그치는 부산물 개념의 생산에 그쳐 수익성에 큰 의미는 두지는

않고 있다.

아시아 프로필렌 시장에서는 Petrochemical Corp. of Singapore(PCS)이 프로필렌 20만-30만톤 증설을 고려하고

있어 수급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반면, 5월14일 미국 텍사스 주에서 발생한 Shell 크래커의 화재사

고로 당분간은 수급이 타이트해 아시아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따라서 2002년 5-6월 프로필렌 시장은 트러블 크래커가 정상 가동하는 시기와 함께 크래커 정기보수가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프로필렌 수급동향 (단위: 1000M/T)

한편, 프로필렌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P(Polypropylene)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PP는 Homo 그레이드 가격이 C&F Korea 기준 5월초 610-630달러에서 5월10일 현재 550-600달러로 약 45달러

구 분 1998 1999 2000 2001
생 산 3,451 3,475 3,602 3,433
수 입 158 236 179 240
공급계 3,609 3,711 3,781 3,673
국내판매 3,166 3,100 3,234 3,161
수 출 293 269 383 260
판매계 3,459 3,369 3,413 3,421
국내수요 3,324 3,336 3,413 3,401
재 고 340 386 392 546



하락했다.

이에 PP 생산기업들은 수익 악화를 우려해 가동률을 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현대석유화학은 PP 및

PE(Polyethylene) 생산을 중단하고 기초유분을 판매하는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 현대는 정기보수가 마무리돼 기초

유분 가격이 하락하면 폴리머 생산을 재개할 방침이다.

그러나 7-8월에는 장마철로 인해 PP 수요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여 PP 시장은 당분간 고전할 것이 확실시되

고 있다.

대한유화도 PP 가격이 계속 약세를 보임에 따라 1998년부터 PP 생산량을 줄이는 대신 PE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PP 생산기업들은 석유화학 경기가 2001년을 전환점으로 회복되고 있고, 세계경제가 침체를 벗어나고 있어

앞으로 2-3년간은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PP는 범용과 특수 그레이드의 가격 차이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기술발전에 따라 물성에 큰 차이가

없고, 공급과잉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PP 생산기업들은 아직까지는 부가가치가 있는 특수 그레이드 생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산계획을 조

정하고 있다. 아직도 국내가격은 차이가 있고 범용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프로필렌의 수요비중은 PP가 70% 이상이며, AN이 10%, Phenol 및 Acetone이 4%, 2-EH 및 부탄올이 9%를

보이고 있다. <화학저널 취재팀 석유화학 담당 김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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